
구라보 - 흡습발열 소재 개발 

 

일본의 구라보는 습기를 흡수하면 열이 생기는 흡습발열제(吸濕發熱劑)를 

개발하고 추동절용 스포츠·니트나 파자마 등의 용도로 판매하고 있다. 

이 흡습발열제는 면섬유의 분자에 많은 각종 친수성관능기(親水性官能基)

에 공기중에 있는 수증기가 흡착(吸着)하면 기체였던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

면서 에너지의 전환(轉換)에 따라 열이 발생한다. 

구라보의 흡습발열제 “호트감(Hot感)”은 이 원리를 응용하여 친수기(親水

基)인 “하이드록실기(Hydroxyl基 : OH基)”를 갖고 있는 면을 개질하여 흡습발

열성을 향상시킨 것이다. “호트감”은 개발 후에도 “태”를 개량하여 면의 태를 

잘 살렸으며, 면의 하이드록실기와 개질한 새로운 관능기가 땀의 수증기를 

흡수하여 열 에너지를 발생하면 옷안의 온도는 1∼2℃ 정도 따스하게 된다. 

또한 세탁을 여러번 되풀이하여도 성능이 변하지 않는다. 


